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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수주액은 대한건설협회 수주통

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에 107조 원 수준이었으나, 공공부문의 발주물량과 주택건축 

물량증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되면서 2015년 12월 말 기준 157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액은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에 의하

면, 2005년 109억 달러를 수주한 후 연평균 약 40% 급성장하

여 2014년에 약 660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최근 유가하락과 

엔화 및 유로화의 약세 등에 따른 발주량이 감소하고, 국내

업체의 수익성 악화방지를 위한 선별적 수주로 2015년에 461

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년대비 30% 감소하였다(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Statistical data).

이상과 같이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국내 건설투자 

및 해외 투자환경에 따라 변화가 매우 크고, 이는 국내 및 해

외건설인력의 수요에 민감하다. 그 동안 국내 건설투자와 건

설수주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해외건설수주액의 증가로 건설

업계에서는 국내 건설인력의 수요보다는 해외건설인력의 수

요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과 연관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커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

가 매우 크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를 살펴

보면 건설업은 13.8명으로 서비스업 다음으로 매우 높은 편

이다. 우리나라 주택과 건설업 종사자가 약 15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각종 건설자재와 전기, 설비, 부동산, 인테리어 등 

전후방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 정도의 

생계가 건설산업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고 최근 해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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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average youth employment rate in OECD countries dropped from 54% in 
2007 to 50.8% in 2013 while the average youth unemployment rate jumped from 9.7% in 2007 to 13.4% in 2013. A similar 
trend was seen in Korea, with a decrease of the youth employment rate from 42.6% in 2007 to 41.5% in 2015. The 
country‘s youth unemployment rate increased from 7.2% in 2007 to 9.2% in 2015. The low youth employment rate has 
quickly become a social problem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ill gradually 
move its focus of investment from quantitative growth to investing in qualitative growth of the sector. In this sense, 
it is imperative to create jobs for construction engineers and train global talent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ce of 
construction engineers and the employment status of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to suggest ways to create jobs for 
young construction engineers. To train global talents in the construction engineering sector, it will be necessary to 
not only establish middle-long term plans but als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to 3C (clean, clear, creative) along with appropriate infrastructure supporting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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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수주가 많아지면서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

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

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

며,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의 취업실태 분석을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취업률 제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한국에서도 학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연령상의 

상·하한선은 각국의 사회문화적·제도적 요인에 따라 상이

하다. 일반적으로 하한연령은 법정 최소 학교졸업 연령과 관

련이 있으며 상한연령은 대학졸업 연령과 관련이 있다. UN

는 청년을 “15∼24세의 젊은이”로 정의하고 있으며(Chae, 

2014),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24

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에서 15∼

29세의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졸업 연령을 고려하여 24세를 상한연령으로 정하는 것

이 국제적 추세이나, 한국은 군복무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

장 진입이 2∼3년 늦어지고, 재수 및 대학재학 중 휴학 등으

로 노동시장 진입이 1∼2년 정도 늦어지는 학생이 많아, 청년

의 상한 연령을 29세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은 건설관련학과 대

학을 졸업한 29세 이하의 건설기술자로 정의하여, 청년 건설

기술자의 취업실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청

년층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문헌 고찰

(2) 건설기술자 현황 및 대학 취업실태 분석

(3) 청년 건설기술자의 실태조사 결과

(4) 청년 건설기술자 일자리 창출방안

본 연구범위는 청년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분

석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을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청년 건설기술자의 일자리 창출방안

을 제도적인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2. 문헌 고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청

년 실업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장기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

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대책을 각 부처별로 마련하여 운영하

여 왔지만, 이러한 방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기적으로 효과

가 발생할 수 있는 정책과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

면 청년 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

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 청년 건설기술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은 정부가 2008년에 국가경쟁력 강

화 및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추진되어 왔다. 사

업은 크게 해외전문가 양성, 청년 해외취업, 청년 해외봉사

단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청년층이 정책대상이다

(Lee, 2011). 그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총 30,118명이 정부의 해외지원사업의 수혜를 입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등 9개 기관에서 2014년 총 4

천 명의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정부 3.0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

한 전문가 조사(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3)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평

가 및 일자리 창출 부진의 해결방안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

사하였고,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Lee (2013)의 ICT분야 해외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도 청년층 

실업률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

련연구 등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제도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건설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체계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었다. 

3. 국내 건설기술인력 현황 분석

3.1 국내 건설기술인력 실태

국내 건설기술인력의 현황을 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 등록된 건설기술인력의 등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말에 약 72만 명이지만, 건설경기의 악화로 취업률

(취업자 수/등록자 수)은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2014년에 약 71.6%를 차지하였다(Fig. 1). 

또한 건설기술인력의 직무별 현황을 보면, 전체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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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중에서 토목과 건축이 각각 40.6%, 3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

Fig. 1. Employment rate (%) of registered construction engineers

※ Source: Statistical data from the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Table 1. Construction engineers by different sector (2014)

Sector
No. of Construction 

Engineers
Percentage (%)

Construction support 1,594 0.22 

Architecture 287,711 39.71 

Mining 873 0.12 

Machinery 56,870 7.85 

Urban, traffic 8,711 1.20 

Safety management 21,710 3.00 

Electric, electronic 8,449 1.17 

Landscaping 26,152 3.61 

Civil engineering 294,422 40.64 

Environment 17,970 2.48 

Total 724,462 100.00 

※ Source: Statistical data from the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그러나 전체 건설기술인력의 등록자 수는 증가추세이나 

29세 이하의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등록자 수와 비중은 급격

히 감소하여 2014년에 각각 약 2.5만 명, 3.4%를 차지하였다

(Fig. 2).

Fig. 2. No. of construction engineers under the age of 29 registered

※ Source: Statistical data from the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특히 29세 이하 건설기술자의 등록자 수 대비 취업비율은 

약 72.8%로 높게 보이지만, 등록자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Fig. 3.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 of construction 

engineers under the age of 29

※ Source: Statistical data from the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특히 29세 이하 건설기술자와 30세 이상의 건설기술자

의 등급별 현황을 보면, 29세 이하의 초급기술자의 비중이 

3.33%이지만, 30세 이상의 초급기술자가 약 50%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Table 2).

Table 2. Construction engineers by grade (2014)

Age Grade
No. of Construction 

Engineers
Percentage (%)

Under 29

Advanced 87 0.01 

Senior 557 0.08 

Associate 24,138 3.33 

Subtotal 24,782 3.42 

Over 30

Specialist 164,455 22.70 

Advanced 98,797 13.64 

Senior 73,924 10.20 

Associate 362,504 50.04 

Subtotal 699,680 96.58 

Total Total 724,462 100.00 

※ Source: Statistical data from the Korea Construction Engineers Association

3.2 해외진출 건설인력 현황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8.5억 달러로 수주

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 660억 달러를 수주

하였다. 이러한 해외건설수주 성장은 해외건설인력의 증가로 

이어져서 2013년에는 약 22.6만 명이 되었다(Table 3 참조). 

그러나 해외건설공사는 대부분 현지 건설인력을 활용하고 있

어, 해외건설 아국(我國) 인력은 약 2.5만 명(11.2%)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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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Korean Workforce for Korean Construction Projects 

Overseas

Year

No. of Workforce 

for Korean 

Construction 

Projects 

Overseas(Person)

No. of Korean 

Workforce for 

Korean Construction 

Projects 

Overseas(Person)

Percentage of 

Korean Workforce 

for Korean 

Construction 

Projects 

Overseas(%)

2004 43,503 4,101  9.4 

2005 33,072 4,093 12.4 

2006 41,188 4,822 11.7 

2007 59,670 6,563 11.0 

2008 86,466 9,637 11.1 

2009 163,449 13,350  8.2 

2010 184,017 14,556  7.9 

2011 190,072 18,338  9.6 

2012 232,627 23,902 10.3 

2013 226,258 25,441 11.2 

※   Son Tae Hong (2015). Analysis of Overseas Construction Engineers of our 

country, Construction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특히 해외건설 아국 인력에서 관리 및 기술직과 기능직의 

비중을 각각 보면 69%, 31% 수준으로 관리 및 기술직의 해외

인력이 높은 추세이다(Fig. 4).

Fig. 4. Percentage of Korean engineers and technicians for Korean 

construction projects overseas

4. 건설관련 대학졸업자의 취업통계 분석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와 취업통계연

보 자료를 토대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공학계열의 입학

자, 졸업자, 취업자 추이를 분석하였다. 4년제 대학 공학계열

의 경우, 입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대비 약 

11.4% 증가하였지만, 졸업자 수는 약 0.6% 감소하였다. 2013

년도의 취업자 수와 취업률은 전년 대비 각각 2.8%, 1.5% 감

소하였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수는 2004년 대비 

50% 정도로 급감하였다(Table 5). 

Table 4.   University graduates from architectural and civil engineering-

related departments and their employment rate

Year

architecture-related 

departments

civil engineering-related 

departments

Graduates

(person)

Employment 

rate (%)

Graduates

(person)

Employment 

rate (%)

2004 7,079 52.0 5,787 48.9

2005 7,542 56.7 6,121 58.7

2006 7,053 59.5 5,811 61.2

2007 7,001 63.2 6,208 58.4

2008 6,872 64.1 5,860 59.2

2009 6,579 64.2 5,564 64.0

2010 6,113 54.8 5,802 59.0

2011 6,415 52.9 5,792 52.4

2012 6,437 53.8 5,711 52.5

2013 6,501 53.7 5,233 50.8

※ Source: “  Annual Educational Statistics 2013”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ote 1) Employment rate=(Employed/Graduates) × 100

전문대학 공학계열의 경우, 최근 10년간 입학자 수와 졸업

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의 입학자 수와 졸업자 

수는 2004년 대비 각각 36.5%, 47.3% 감소하였다. 또한 취

업자 수와 취업률은 2004년 대비 각각 55.4%, 15.5%로 급감

하여 심각한 실정이다(Table 5). 특히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수는 2004년 대비 78.5%로 감소하였고, 자격 취득비중이 전

체 졸업자 중에서 약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

우 낮은 실정이다. 

Table 5.   College graduates from architectural and civil engineering-

related departments and their employment rate

Year

architecture-related 

departments

civil engineering-related 

departments

Graduates

(person)

Employment 

rate (%)

Graduates

(person)

Employment 

rate (%)

2004 7,272 66.7 5,892 73.8

2005 7,381 75.2 5,651 79.0

2006 7,075 79.2 5,285 78.1

2007 5,755 81.9 4,541 80.8

2008 5,366 80.3 3,469 79.5

2009 4,844 81.4 3,117 78.8

2010 4,227 53.1 2,868 61.7

2011 4,424 58.3 2,555 60.8

2012 3,730 57.2 2,502 61.8

2013 3,632 55.2 2,283 60.9

※ Source: “  Annual Educational Statistics 2013” of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Note 1) Employment rate=(Employed/Graduates) × 100

이상과 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건축 및 토목 관련 학과의 

졸업자와 취업자 수, 그리고 취업률의 하락은 2007년 이후부

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원인은 국내 건설수주액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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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시기와 유사하여 건설경기 침체의 결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5.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실태조사 결과

5.1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조사는 건설업계 전문가, 건설관련학과 대학 교수, 

건설관련학과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총 2,000명 배포)으로 

조사한 결과, 총 679명(회수율 17.0%, 건설업계 182명, 학계 

71명, 취업대상자 426명)이 응답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으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취업난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난 원인, 취

업준비의 문제점, 건설업계 취업실태 현황, 건설관련학과의 

대학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현황,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으로, 

건설관련 전문가(업계 전문가, 대학교수)의 자문을 통하여 최

종 확정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5.1.1 취업난 원인 및 취업난 해결방안

건설관련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건설

업계측면, 대학측면, 정부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

다. 건설업계 측면에서 취업난이 심각한 이유는 ‘국내 건설경

기 침체로 일자리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답변하였고, 

대학 측면에서는 ‘취업목표를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무원 

등만 추구’라고 응답하였다(Fig. 5, 6).

Fig. 5. Reasons why university graduates have difficulty getting a job 

from industry perspective (Unit: %,, multiple responses)

그리고 정부 측면에서는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신규 일자

리 창출 미흡’과 ‘공공건설투자 감소 및 각종 규제강화’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공건설 투자확대를 통한 국내 건설경기의 활

성화’와 ‘신규 건설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6. Reasons why university graduates have difficulty getting a job  

   from academia perspective (unit: %, multiple responses)

정부 측면의 취업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세 

유형 모두 ‘공공건설 투자확대를 통한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

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업계 38.3%, 학계 39.4%, 

취업대상자 30.4%). 즉 업계, 학계, 취업대상자 모두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업계는 ‘공공건설 투자확대를 통한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

화’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

년 건설기술인력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등록 및 입

낙찰제도(34.2%)’, ‘건설제도 이외에 정부의 청년 건설기술인

력 취업 지원정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계는 ‘공공건설 투자확대를 통한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

화’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

년 건설기술인력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등록 및 입

낙찰제도(28.9%)’, ‘건설제도 이외에 정부의 청년 건설기술인

력 취업 지원정책(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대상자는 ‘공공건설 투자확대를 통한 국내 건설경기

의 활성화’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청년 건설기술인력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등

록 및 입낙찰제도(25.6%)’, ‘건설분야 해외무상협력사업(한

국국제협력단의 ODA사업)에 대한 초급기술자 배치 의무화

(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1.2 취업준비 문제점

취업대상자가 직장 선택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외국어 능

력의 부족(29.9%)’, ‘취업정보의 부족(29.2%)’항목에 대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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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낮은 학점(10.3%)’,‘ 본인의 소

극적인 자세(9.0%)’, ‘상향지원 문제(8.9%)’, ‘전공의 부적합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

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44.8%,‘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1.7% 로 취업 대상자들 중 절반 가까

이는 학교 수업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보통이다 43.3%). 

취업대상자가 취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는 ‘인

터넷, 언론 매체 등의 검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가족, 친구, 선배 등 지인(29.1%)’, ‘학교 및 과사무

실(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7).

Fig. 7. Job information’acquisition method

5.1.3 건설업계 취업실태 관련 현황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건설업계의 경우 ‘모집분야 해당전공

(33.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학계는 ‘자격증 보유 여

부(26.4%)’를 졸업대상자는 ‘외국어 능력(21.1%)’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Fig. 8).

Fig. 8. Importance of attributes in evaluating graduates for hire 

(Unit: person, %, multiple responses)

신입사원들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건설 관련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건설업계에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전문대학 졸업

자들이 업체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5.1.4   건설관련 학과의 대학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현황

건설관련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 교

육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직업현장체험교육’이 향후 강화해

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인턴 프로그램 또는 

인턴 학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업계, 학계, 취업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대학 이미지 개선, 기업의 인건비 

절감, 기업 이미지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턴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교육의 미

흡’이라는 응답이 세 유형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업계 

41.8%, 학계 35.2%, 취업대상자 36.2%). 

대학에서 취업준비를 위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

램으로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자격증 대비 교육’이라는 응답

이 업계와 학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업계 56.0%, 학계 

54.9%). 이와 반면, 취업대상자의 경우 ‘인턴 프로그램 및 학

점제’라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9).

Fig. 9. Programs required in university for employment support

또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관련 서비스의 문제

점으로는 ‘기업체와의 연계활동 부족’이라는 응답이 두 유형 

모두 가장 많았다(학계 25.4%, 취업대상자 20.5%).

5.1.5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중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

각되는 대책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및 참여기업 세

제지원’이라는 응답이 업계와 학계에서 가장 높았다 (업계 

22.3%, 학계 23.4%). 이와 반면, 취업대상자는 ‘대학 내 취업

지원기반 확충(17.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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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 청년실업 대책 중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대책은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라는 응

답이 학계와 취업대상자에서 가장 높았다(학계 32.1%, 학계 

22.5%). 이와 반면, 업계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장

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조성한 성과보상기금의 세제지원 확

대’라는 응답이 27.3%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각각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업계 41.8%, 학계 26.8%, 취업대상자 

34.5%). 따라서 현실을 반영한 청년 실업정책관련 건설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Fig. 10).

Fig. 10. Problems of the government̓s measures for youth 

unemployment

5.2 전문가 면담결과

건설업계에서 신규 건설기술인력(대학 졸업자)을 채용하

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업계측면

과 대학측면, 정부측면으로 구분하여 건설업계 전문가(부장

급 이상, 5인)과 건설관련 학과 대학교수(부교수 이상, 5인)을 

대상으로 2014년 9월∼10월에 직접 면담조사하였고, 그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건설업계측면에서는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신규 건설기술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경력사원 또는 부서간 

내부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청년층 기술인력을 채용하지 못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을 통한 특성화된 건

설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

의 새로운 시장영역을 창출하여 청년층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대학측면에서는 이론위주의 대학교육으로 인한 기업

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는데 있다. 특히 청년층 건

설기술인력이 건설업을 3D산업으로 인식하여 해외건설현장

에 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개발 경로는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경력

을 쌓고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수

요자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건설기업이 요구하는 인

력배출을 위한 대학교육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측면에서는 건설산업의 신규 소요인력보다 배

출인력이 과다한 측면도 있고, 건설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

대책이 부재하여 청년 기술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건설시장 및 기술인력 창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신규 진입 건설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취업률 확대방안

전 절에서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취업현황 및 문제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업를 제고방안을 도출하여, 전문가의 토론

회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의 취업률 확대방안을 아래와 같

이 제안하였다.

6.1 청년 신규 건설기술인력의 가점제도

국내 건설시장의 범위내에서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이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신규참여에 대한 

가점제도와 현장기술자 배치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설문조

사 결과(2014),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청년 건설기술

인력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등록 및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에 청년

층 건설기술인력위 취업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인도 평가액의 

국내기술인력의 해외현장 고용실적 우대와 같이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실적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청년신규기술자의 참여에 대

한 가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현장기술자배치와 관련하여,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한하여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는 건설기술자와 건

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규정에 ‘청년 기술자(또는 초급기술

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다.

6.2 청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청년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결과(2014)를 보면,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등 청년

고용 실효성 및 파급효과가 가장 큰 대책으로는 ‘청년고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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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업의 인센티브 강화’와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

속 유도를 위하여 조성한 성과보상기금의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고용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특히 참여기업

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기업들이 청년층 인력 고용을 확대하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지

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2014년 4월에 발표한 청년고용대책과 

연계하여 건설분야의 고용확대 지원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를 들면, 청년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세제혜택

과 5개 금융공공기관의 금리(산업은행, 고용창출 인증기업에 

0.3∼0.5%p 금리 우대)를 우대하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의 취업자 임금수

준과 미래전망이 종합건설업체의 취업자에 비하여 긍정적이

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도입이 필

요하다. 이로 인한 청년 건설기술인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고용안정지원제도와 직업능력개발제도를 전문건설

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취업자 및 재직자들이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안

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재직

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건설기술인력이 건설산업으로 유입을 확

대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업이 

3D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사회기반시설과 

주택건설 등 국민의 삶의 질을 창조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열악한 건설현

장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6.3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해외진출 참여 유도

방안

청년층 기술인력의 해외진출 참여확대를 제안하였다. 설문

조사(2014)와 업계 전문가 면담조사결과, 최근 청년층 건설

기술인력이 해외 건설현장을 꺼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

지만, 열악한 해외 건설현장을 포함해, 업무의 자율성, 퇴근 

후 개인시간, 결혼 등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해외 공

사현장으로 근무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해외건설 

현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해외건설현장 근무여건 개선과 세

금공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병역특례

제도를 해외건설현장 근무로 확대하여, 우수한 청년 건설기

술인력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청

년층 기술인력의 해외 취업종합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

다. 또한 해외 구인 사이트 정보 제공과 해외 취업관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해외로 취업

하고자 하는 청년층 기술인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4   건설업계 니즈에 맞는 대학교육 프로그램 

개선

대학의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취업확대 지원책이 필요하다. 

설문결과(2014), 우리나라의 건설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현

장능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떨어지고 있다. 외국 대

학졸업자는 졸업한 후 곧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우

리나라는 1년 이상 연수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현재 대학교육이 현장과는 동떨어진 이론교육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학교육의 가

장 큰 문제점은 시대변화를 신속하게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유연성이 부족한 점을 들고 있으므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건설기술자가 건설업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이 변화

되어야 한다. 현재 대학 15개, 전문대학 15개, 특성화고 16개 

학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설관련 분야에서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구축하여 청년층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대

학에서 양성 및 배출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산업현장의 인

력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인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즉, 현장밀착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계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피드백 받아 지속적으로 교과과

정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 

6.5 신규사업 발굴 및 IT 융복합 참여 유도

신규사업의 발굴 및 첨단 IT 융복합에 청년 건설기술인력

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 건설감리시장이 발

굴되어, 신규 기술인력 확보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및 신규 발주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장과 주택의 리모델링 시

장은 향후 새로운 블루시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

라서 이와 같은 신규사업 발굴과 BIM, 센서 등 IT 분야와 접

목한 건설융복합 분야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

출이 필요하다.

7. 결론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은 급격히 증가하

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와 민간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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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조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에 약 157조 원을 수주하였

지만, 2016년도의 건설투자와 민간건설 시장전망은 그리 밝

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예산(2016년)도 전년대비 

5,769억 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 환경은 지속

적인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지역 프로젝트의 발주 감소 및 

금년보다 더 열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건

설경기 전망은 건설업계의 건설기술자 수요가 감소하여 취업

률이 하락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

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을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

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

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산

업에서 3C (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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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년층 실업률
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
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
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
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
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서 3C(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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